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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진로에 대한 기피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대학생과 함께 2주 간격으로 3회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법인 포토보이스 (Photovoice)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경제라는 대주제 하에 참여자들이 선정하여 다룬 세 가지 주제는‘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나에게 SEN이란’,‘나의 향후 진로

는’이였으며, 각 주제별로 참여자가 사진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사회의‘다양성’,‘배려’, ‘협동’,‘협력’,‘도움’,‘이해상충’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

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SEN에 대하여‘즐거움’,‘행복’,‘희망’,‘공동체’,‘소속감’,‘애증’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 하

였다. 셋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하여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청년층의 진로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동아리, 포토보이스, 진로결정요인

Ⅰ. 서론

최근 저성장·저고용 현상으로 인해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으

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

계층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을 제정하였다.
사회적 경제란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개념이며,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며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

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여러 학

자가 주장하였다(정태인·이수연, 2013; 신명호, 2009, 2013; 장

원봉, 200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통

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직들이며, 현재 우리나라 사

회적 경제조직들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2012년 협동 조합기본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

적기업은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모두 1,906개 기업이 활동하

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실시한 첫 해인 2007년 

55개 업체에서 11년 동안 1,851개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한국

사회기업진흥원, 2018). 매년 증가한 사회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하며, 지역통합 등의 사회적인 목적을 취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를 수행하는 기

업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고용문제를 포함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

목받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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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비롯한 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펼치고 있

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적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성 및 확장성 등 미래전망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위과정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혁신과 열정 그리

고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미래 진로 대안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조직으로

서의 사회적 경제 인식뿐만 아니라 협업과 공유를 통한 규모

경제의 실현과 혁신의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학습하고 경험하여 청년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들의 미래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제외하고는 일자

리로서 사회적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이 별로 

없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은 역량 있는 청년들의 미래진로 대

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의 지속성과 혁신 등

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유입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

제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역이 청년들의 미래진로에 대안

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의견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증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기

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며(곽선화, 2010; 서운석, 2012; 심미영 외, 2012; 이신모, 
2012; 강미라 외, 2013).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적기업의 인식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연구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들이 갖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알아볼 것이며,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에 대한 

장애에 대한 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시장경제의 원칙

과는 달리 사회적 원칙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조직

을 의미하며, 호혜성 및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경제활동과 

연계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는 기업,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직 등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윤추구 보다는 구성원 및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 하며,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

차, 이윤분배에서 자본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사람과 일을 더 

우선시 하는 원칙을 따르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Defourny & Develtere, 1999). 
즉 사회적 경제에서는 경제 행위가 자본투자에 대한 서비스

가 아니라 구성원 및 공동체, 즉 사람과 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협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달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 구조가 급격하

게 변함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의 복지 정책이 후퇴됨에 따

라 새로운 발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탈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문제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공공서비스 등이 

민영화되면서 정부 정책이나 시장경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 고용과 삶에 대한 

질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경제 조직이 확산되게 되

었다(Defourny & Develtere, 1999; 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새로운 사회

적 경제’는 이전 시대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와 여러 가지 면

에서 차이가 있다(노대명, 2009).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은 회원 중심의 폐쇄적 구조지만,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

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을 추구한다.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가 구성원간의 민주

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 제한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새

로운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 및 사회연대 추구라는 목적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나 다른 시

민사회의 주체와 협력하는 개방형 구조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단체에 비해 생산활동에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며, 사회적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는 생산

조직 뿐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 운동처럼 소비나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조직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

으며(신명호, 2009), 송백석(2011)은 경제행위자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경제영역이며, 국

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

에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 생겨난 자발저인 시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유럽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

였는데 첫째,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둘째,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셋
째, 구성원에 의해 조직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넷째, 
연대와 책임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섯째,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여섯째,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목표, 구성원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

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골고루 안배해야 한다. 즉 사회적 목적, 자발성, 민
주성, 연대와 책임, 구성원 이익 등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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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개념의 출발점은 시장 중심 경제의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경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이며, 이제 사회적 경제

가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리라고 주장

한다(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2.2 진로의사결정과 정서·성격요인

기존의 진로상담이론 및 진로의사결정이론은 합리성의 극대

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개인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

적이며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에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절차

를 거쳐 의사결정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최근의 이론 및 연구

에서는 기존 이론과는 다르게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서

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황윤미, 2014; 
Hartung, 2011).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자극이나 지각은 정서를 동반하며, 

생성된 정서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요

인이 되며, 이는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정서는 사회적 적응, 사회적 관계, 의사결정, 행복을 

촉진하고, 보편적이거나 문화 특수적인 현상들을 반영해 드러

내준다(Lazarus, 1991; Kidd, 1998). 이로 인해 정서는 개인 진

로행동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도 있으며(Hartung, 
2011), Emmerling & Cherniss(2003)는 진로 탐색 시 고려하는 

진로 대안의 수, 노력, 시간, 정보 통합 방식에 큰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이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험한 독특한 심리적 경험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보다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고 언급하였다

(Blustein et al., 2004). 이 때문에 진로 탐색 시 정서를 다루지 

않고 인지와 행동만을 다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Kidd, 
1998). 

Saka 외(2008)은 개인 정서와 성격이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

을 준다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로미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성격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EPCD) 척도를 개

발 하였다. 이 척도는 ‘비관적 관점’, ‘불안’, ‘자기 및 정체감’ 
3개의 상위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하위 11개 요인(과정/직업

세계/자기통제성에 대한 비관적 관점, 과정/선택과 관련된 불

확실성/선택과정/선택 결과/특성불안, 자아존중감, 불안정한 자

아정체감, 갈등적 애착 및 분리)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의사결

정과 관련하여 연구된 개인의 정서 성격적 요인들은 구체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양명주·김봉환, 2015). 
개인이 일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진로의사결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

로 사회적 경제 기업 입사를 기피하도록 하는 정서 성격적 

요인을 탐색해보는 것은 사회적 경제 진로상담 및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2.3 포토보이스의 개념 및 특징

포토보이스는 사진 (photography)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현상

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참여적 실행

연구(김진희 외, 2015)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의 인식 및 

행동 등을 사진술과 결합하여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포토보이스는 1990년대 초 참여적 행동연구의 창의적 접근

으로 발전되었으며(Wang, 1999), Wang & Burris(1994)는 공동

체기반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특정한 사진의 기술을 통해 

주변 화된 집단의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주변화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Palibrods et al., 2009), 포토

보이스의 장점을 살펴보면 공동체 기능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술을 개발시키며,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비판적인 사

고와 분석의 기술을 배우게 되며, 집단 과정을 통해 동의와 

협력,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Blackman & Fairey, 2007). 또한 김도헌(2016)은 사진의 활용

이 교육적으로 주변화된 학생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도

움이 되며, 교실 수업의 간주관적 탐색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포토보이스의 활용하는 주요한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또는 소속

된 집단의 강점과 고민거리들을 기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속의 이미지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

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어

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며,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이원지·장승희, 2013). 둘째, 사진을 가지고 진행되

는 소규모나 대규모의 그룹토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

한 비판적 대화와 지식을 증진시킬 있으며, 포토보이스는 참

여자가 사진 이미지 해석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

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사진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Wang, 1999). 셋째, 정책결정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포토보이스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 또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이미지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한다(Wang, 1999). 포토

보이스를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Minthorn & Marsh(2016)는 미국의 남서

부의 뉴멕시코 대학에서 원주민 대학생이 공간과 장소를 어

떻게 경험하는지 탐색하였으며, 이는 원주민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연구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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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ok(2014)은 대학생이 느끼는 과학에 대한 낯설음을 낮추

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토보

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학생에게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질문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을 통한 그들의 지역공동

체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환경과학주제의 중요성에 대

한 흥미와 배경을 제공하였다. Miller et al.(2016)는 야생동물

과 목초지와 연관된 케냐의 마사이마라 지역에 대한 대학생

의 관점을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을 나누

면서, 야생동물과 목초에 대한 경제적·문화적·심미적 역할의 

중요성과 자원관리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

되고 있다.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경험을 다룬 연구(이재희 외, 
2012)이며, 지적장애인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사회적 포함과 

소망 등의 탐색을 한 연구(전정식 외, 2013)이며, 은퇴한 여자 

선수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과 대안을 살펴본 연구(김경

오·이규일, 2013)이며,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후 초

기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이재희 외, 2012)이며, 유아통합지

원 실천의 지역사회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홍미라, 2014) 등

이 있다. 대부분 연구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대

상이었고, 일부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이 연구 참여자인 연구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인식한 

노화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전망을 탐색한 연구(이원지·장승

희, 2013)이며,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한 신

체활동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김경오, 
2014)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관한 연구

(이현주, 2015)이며,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과 탐색에 관한 연구(최진실, 2016)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연구 동아리 (Social Enterprise 

Network)에 속해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포

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인지하는 사회

적경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 의미, 가치관, 그리고 문제점 등

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포토보이스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를 학습한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의

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치와 지속적 성

장과 진로탐색의 실천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 17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지를 하여 연구 

참여를 신청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제

인 청년의 사회적 경제 인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홍보하였다. 연구 시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포토보

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2주일 간격으로 총 3회가 진행되었으

며 각 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최종 참여 학생의 선정은 

학교와 동아리의 적극적 참여 활동을 고려하였고, 워크숍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

여를 적극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5명
(남학생 1명, 여학생 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참여의사

를 나타내어 이 학생들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되었다. 참

여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학교 전공 학년 성별 나이

송**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4 남 25

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 여 21

이**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4 여 23

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4 여 24

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여 25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오리엔테이션, 자료수집 단계, 자료분석 과정의 

순서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실행하였다. 실행절차를 정리

하면 <그림 1>과 같다.

단계 내용

오리엔테이션
연구목적 및 포토보이스 방법론 학습, 사진촬영 유의점,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자기소개

↓

자료수집
* 포토보이스 워크숍 실시(3회)
*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 내게 SEN이란?, 나의 향후 진
로는?

↓

자료분석
* 사진선정(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범주화(codifying)
* 분석결과 연구자간의 토론 및 합의, 전문가 자문 및 반영

<그림 1> 포토보이스 실행과정

포토보이스 연구참여자 주도형의 연구방법으로 참여자의 역

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의의, 진행과정 및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형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

행하였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적용사

례, 포토보이스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사진촬영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참여자에게 포토보이스

에 대한 설명과 사진 촬영시의 주의점에 대하여 구체적 안내

를 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동의서는 연구목적, 방법 

등의 내용과 연구 진행시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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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에 사용된 본인의 사진을 논문

에 싣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소개는 참여학생이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자신을 표현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의

사소통을 하도록 진행하였다. 자기소개 후에는 참여자 각자가 

본 연구에 거는 기대사항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였

다.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경

제라는 주제 하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다음 회 차 주제를 선

택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이었

다. 참여자에게 선정된 연구주제에 관하여 항상 생각하고 고

민하도록 하며, 일상에서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순간 포착되면 바로 사진을 찍고 사진촬영 장소, 시

간, 그 사진을 찍은 이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촬영한 사

진 10장을 다음 회 차 날까지 연구자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안내했으며, 이 때, 10장 주제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4장 씩 고르도록 했고, 4장의 사진은 미리 전자파일로 

배부된 포토보이스 노트에 사진의 제목과 사진에 대한 설명

을 함께 적기하도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진행된 포토보이스 1회 차 – 3회 차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에게 미리 보내온 연구 

참여자의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띄워 전 참여자가 공유한 상

태에서 본인의 사진을 설명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해당 사진

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회기 주제를 선정하고, 이게 선정된 2회 차 주제는 ‘나에

게 사회적기업 동아리(SEN)란?’이었고, 3회 차 주제는 ‘나의 

향후 진로는?’이었다. 3회기까지의 포토보이스 활동을 마친 

후 이번 연구 참여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 의견을 나누었다.

3.3 분석방법

포토보이스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는 참여자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가장 잘 아는 주체이기에, 사진의 

주제와 내용은 참여자가 정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이재희 외, 2012). Wang & Burris(1994)의 포토보

이스 분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사진을 선정하며 

(Selecting), 사진에 의미를 맥락화 (Contextualizing)하며, 코딩

을 통한 범주화 (Codifying)를 포함하며, 모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사진 선정은 ‘사회경제’의 주제를 중

심으로 참여자들이 표현한 사진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진

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진과 제목은 물론 그 사

진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강조했거나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내용을 비교·검토하면서 연구자간의 합의와 토론

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포토보이스의 두 번째 분석 단계인 맥

락화는 표현한 주제 사진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의미와 해석, 
전체 그룹토의를 통해 전사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세 번

째 범주화 단계는 앞서 맥락화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각각 코딩을 한 후 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주제와 연

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주제를 나타내는 사진 중 

일부만 논문에 실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사진을 선택하며, 사진의 의

미와 맥락을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실성 확보에 기

여한다. 또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

여자 간의 협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검토를 실시하

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의 기본적 진실성은 연

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분석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한다(김경

오·이규일, 2013).

<표 2> 송**의 사진선정, 맥락화, 범주화 과정 예시

진행과정 내용

사진선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풍력발전소 설립
㈜오티스타의 미니노트
물놀이가 즐거운 건 참새도 마찬가지
비콥 증명과 비콥 국제 컨퍼런스
SK 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동 주민센터의 공구 대여 서비스
별마당 도서관
강남인강
주민센터의 도서관
한양Ted – 빈곤포르노

맥락화
㈜오티스타의 미니노트: 자폐인 배려
별마당 도서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에게 도움

범주화
다양성 존중, 배려
협동, 협력과 도움

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여러 논의를 통해 정한 주제, 사진, 포토보

이스 노트, 전체 논의 및 협의 등을 토대로 연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차 별 하위주제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회기별 하위주제별 내용

회차 주제 하위주제

1 내가 생각하는 사회경제란?
-다양성 존중, 배려
-협동, 협력과 도움
-이해상충

2 내게 SEN이란
-즐거움, 행복, 희망
-공동체, 소속감, 동료애
-애증

3 나의 향후 진로는?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4.1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가 자본과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시

장과 달리 대안적인 자원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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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

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

여 경제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다양성, 배려, 협동, 협

력, 도움, 이해상충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

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정과 배려,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동, 
협력과 도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도 하였지만 이해상

충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하

였다.

4.1.1 다양성 존중과 배려

<그림 2> ‘얼굴에 낙서를 한 아이’는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

제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얼굴에 낙서를 한 아

이의 사진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 ‘버스기

사와 승객’는 사회적경제가 운전기사와 승객의 관계처럼 사로 

간의 배려와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버스의 창

에 붙여진 포스터의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오티

스타의 미니노트’는 사회 취약계층인 자폐인들을 디자이너로 

고용하여 참신한 디자인의 팬시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

업의 노트에 대한 사진으로 표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배려

를 은유하였다.

사촌동생이 자기 얼굴에 낙서를 한 사진
이며,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도 이상
하게 취급 받지 않을 곳, 다양성을 존중하
며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는 곳,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사회적 경제 사회라고 생
각한다. (주혜진)

<그림 2> 얼굴에 낙서를 한 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는 버스
운전기사님의 마음이며, 목적지까지 편히 
버스에 몸을 싣는 승객의 마음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없이는 버스는 
운행될 수 없다. 버스운전기사와 승객의 
관계처럼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서로 간
의 배려와 신뢰가 당연시 되는 모습이라
고 생각한다. (유지원)

<그림 3> 버스기사와 승객

㈜오티스타는 자폐인들을 디자이너로 고
용하여 참신한 디자인의 팬시 상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한 노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았다.
(송정우)

<그림 4> ㈜오티스타의 미니노트

4.1.2 협동, 협력과 도움

<그림 5> ‘단체 줄넘기를 뛰는 청년들’은 사회적경제가 발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에 대하여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단체 줄넘기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6> ‘이웃과 

같이 키우고 나눠먹는 산수유’는 아파트의 공동부지에서 주민

이 함께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키워서 수확해서 사로 사이좋

게 나눠먹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뜻이라고 사진으로 표현하였

다. 
<그림 7> ‘별마당 도서관’은 삼성 코엑스몰 한가운데에 있

는 도서관인데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쉴 장소도 제공하

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에게 더욱 도움을 준다는 것을 도서관 사진으

로 은유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단체줄넘기에 빗대어 

보았다.(한예선)

<그림 5> 단체 줄넘기를 뛰는 청년들

아파트의 공동부지에서 따온 산수유이며,
산수유나무를 주민이 함께 돌보고 키워서 
사이좋게 (맛만 볼 정도로 조금씩일지라
도) 나눠서 먹는 정신이다. (주혜진)

<그림 6> 이웃과 같이 키우고 나눠먹는 산수유

삼성 코엑스몰 한가운데에 있는 말 그대
로 도서관이다.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에
게 쉴 장소도 제공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
다. 아이들이 코엑스와 같은 대형몰에서는 
있을만한 장소도 마땅치 많은데, 아이들이 
집중할 거리도 하나 생기고, 앉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
정우)

<그림 7> 별마당 도서관

4.1.3 이해상충

<그림 8> ‘돈벌레’는 사람들이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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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믿어 온 미신이다. 하지만 돈벌레의 형

태상 보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존재한다. 즉 사회적경제도 사

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실천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9> ‘하늘’은 사회적 경제도 늘 밝기만 할 순 없을 것

이지만 비가 내릴 때 기꺼이 나의 우산을 누군가와 함께 나

눠 쓸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절망을 사진으로 동시에 표현하였다.

본인은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는다. 또한 익충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주 보고 싶지는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다. 사회적 경제와 닮았다. (이륜옥)

<그림 8> 돈벌레

언제 해가 쨍쨍히 빛날지, 비가 억수로 쏟
아질지, 눈이 펑펑 내릴지 모르는 매일 매
일 다른 모습의 하늘, 언제나 맑을 수만은 
없는 법, 이런 하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
다. 사회적 경제도 늘 밝기만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가 내릴 때 기꺼이 나
의 우산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쓸 수 있
다면 어떤 고난도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지원)

<그림 9> 하늘

4.2 나에게 SEN이란?

2010년 시작된 SEN은 서울지역 9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

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셜비지니스 분야

의 폭 넓은 스터디를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

로젝트를 실행하는 학생연합단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SEN 동

아리 활동을 해 온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통하여 

SEN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2.1 즐거움, 행복과 희망

<그림 9> ‘Do What You Love’은 SEN Student Club에서 하

는 모든 활동들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

을 컵에 새겨진 문구로 표현하다. <그림 10> ‘함께 있어 행복

함’은 같은 가치관, 꿈을 꾸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벽에 걸린 게시판 사진으로 표현하였

다. <그림 11> ‘삶의 방향성 제시’는 SEN을 하면서 삶의 방

향성을 찾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이정표와 

신호등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SEN Student Club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주체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다. (한예선)

<그림 9> Do What You Love

같은 가치관, 꿈을 꾸는 친구들이 곁에 있
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더 나은 세
상을 향해 함께 고민하는 동료들이 바로 
SEN이다. SEN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
들과 함께 할 때면 참 든든하고 행복하다
는 생각이 자주 든다. (유지원)

<그림 10> 함께 있어 행복함

이정표와 신호등은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그리고 지금 건너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SEN을 하면서 
나는 삶의 방향성을 찾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
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갖게 되었다.
(송정우)

<그림 11> 삶의 방향성 제시

4.2.2 공동체와 소속감

<그림 12> ‘쉼터, 쉬어가는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 공부하는 

동아리를 통하여 누군가와 편하게 공원에 앉아 누워 이런 저

런 이야기를 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

림 13>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만든다’는 SEN도 한 개

인이 아닌 여럿이 모여 울창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많

은 나무가 모여 울창해진 숲의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4> ‘섞여 있는 음식 재료들’은 SEN에는 신선하고 다양한 의

견과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사회적 경제 공부하는 목련이다. 센터장님
과 육회와 술 한 잔 하고 집 가는 길에 
공원에 두런두런 앉아 누워 이런 저런 이
야기를 하며 쉬어가는 시간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하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쉼터 같은 목련이다. (한예선)

<그림 12> 쉼터, 쉬어가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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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그루가 아닌 많은 나무가 모여 울
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SEN도 한 개인
이 아닌 여럿이 모여 울창한 공동체를 이
룬다. 건강한 숲처럼 스스로 치유하고 상
생하는 공동체이다. (한예선)

<그림 13>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만든다.

신선하고도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 맛을 
내듯이, SEN에도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
과 사람이 모여 있으며 SEN을 생각하면 
친구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
기가 떠오름. (주혜진)

<그림 14> 섞여있는 음식 재료들

4.2.3 애증

<그림 15> ‘빛을 따라 달려가는 터널 속 차’는 SEN 활동이 

차선변경도 하면 안 되고, 후진도, 유턴도 안 되는 터널 안처

럼 느껴진다는 의미를 터널 속의 차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6> ‘돼지 껍데기’는 SEN을 하면서는 늘 예상 밖의 상

황이 전개되곤 하며, 사건 사고들 속에 발전하는 SEN의 의미

를 돼지 껍데기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17> ‘밑 빠진 

독’은 5년간 SEN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결실이 잘 나

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깨진 항아리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차선변경도 하면 안 되고, 후진도, 유턴도 
안 되는 터널 안처럼 느껴진다. 언젠가는 
빛을 보고 나갈 수 있을 거라 느껴지는 
센 활동이며, 사회적 경제의 미래이다.
(한예선)

<그림 15> 빛을 따라 달려가는 터널 속 차

굽는 내내 갑자기 뻥뻥 어디로 튈지 모르
는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돼지 껍데
기이다. SEN을 하면서는 늘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당황스럽지만 그래
도 사건 사고들 속에 발전하는 SEN이다.
(유지원)

<그림 16> 돼지 껍데기

나는 5년간 어디에 물을 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콩쥐팥쥐처럼 커다란 두꺼비라
도 나타나서 구멍을 메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근데 나 정말 센 
사랑해요. (이륜옥)

<그림 17> 밑 빠진 독

4.3 나에게 향후 진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직으로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

에 대하여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4.3.1 막막함

<그림 18> ‘구름에 가려진 달’은 목표(꿈이)가 있지만 어떻

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뿌옇게 가

려진 달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9> ‘힘겹게 자라는 식물’은 벽면에 붙어서 아주 어

렵게 생존하는 식물을 사진으로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취업

시장을 표현하였다. <그림 20> ‘수액을 맞고 있는 나무’는 오

래 살아온 나무가 진흙에 덮이고 수액을 맞으면서까지 살려

내 지고 있는 사진으로 표현되었으며, 회사가 안 맞을 것 같

지만 다니게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은유되었다. 

목표(꿈이)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뿌옇다. 잘 보이지 않는다.
(한예선)

<그림 18> 구름에 가려진 달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까지 살고 
싶었을까 이며,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취
업시장이 떠올랐다. (이륜옥)

<그림 19> 힘겹게 자라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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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아온 나무가 진흙에 덮이고 수액
을 맞으면서까지 살려내 지고 있다. 나무
는 죽고 싶을 수도 있는데 타의로 살아지
는 거다. 나는 회사가 안 맞을 것 같다.
하지만 다니게 될 것 같다. (주예진)

<그림 20> 수액을 맞고 있는 나무

4.3.2 하고 싶은 일

<그림 21> ‘BRIGE’은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

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교가 되고 

싶은 일을 다리라는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22> ‘게임속 

워너비 하우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하며 살 것이다라는 것을 심즈2라는 게임 속의 집

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3> ‘계단’은 대기업의 계급문화도 

배우고 싶다는 의미를 계단이라는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교가 되고 싶다. 그런 튼튼한 다리가 되
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유지원)

<그림 21> BRIGE

심즈2라는 게임에서 지은 내가 나중에 살
고 싶은 집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
미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하며 살 것
이다. (주예진)

<그림 22> 게임 속 워너비 하우스

대기업의 계급문화도 배우고 싶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
주하는 것처럼, 나도 만약 민주적인 사회
에서만 일을 한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송정우)

<그림 23> 계단_직위

4.3.3 공공에 대한 진로

<그림 24>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

는 공공시설을 대한 사진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하

고 싶다는 것을 은유하였다. <그림 25> ‘함께 하는 것’은 사

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로 혼자가 아닌 함께이고 

싶다는 것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울려서 찍은 사진으로 표

현하였다. <그림 26> ‘메타세콰이어’는 아주 높으며, 뿌리 깊

은 나무의 사진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은유

하였다.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대표 공공시설
물인 따릉이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
들은 따릉이를 빌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배려일지라도 사람들
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주예진)

<그림 24> 공공자전거 따릉이

돈, 명예, 권력, 기술 등 보다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혼자가 아닌 함께이고 싶다. (한
예선)

<그림 25> 함께 하는 것

아주 높은 나무였다. 편안하고 당연한 느
낌이며,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자리를 지키
는 이 나무처럼 내가 어떤 길을 가도 나
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일 것이
다. (이륜옥)

<그림 26> 메타세콰이어

4.4 졸업생의 사회경제조직으로의 진로는?

졸업생들의 사회경제적 조직으로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

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참여

대상자는 김원*(교육행정 전공, 대학원생), 김지*(경제학 전공, 
롯데마트 직원)이었다.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는 주요 질문사

항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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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바라봤

던 것과 비교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에 따른 사회적 경제분야

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원*: 입사한지 2년은 됐지만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공익

기자가 하고 싶었다. 글도 좀 써보면서 이일을 해봐도 좋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 발목을 잡는 건 현실적

인 문제이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페이를 고려를 안 할 수 없

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아리 

했던 친구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안 갔던 이유를 물어봤었다. 
공통적인 의견도 페이의 문제나 지속가능성, 이 회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유행에 그치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원도 끊기면 나의 커리어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 드리면 어른,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들이 나 

어디 다녀 하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다

는 친구들도 있었고, 경력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

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사회적 경제를 알아가고 있는데 향후에 소

중한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는 무엇인

가?
김주*: 취업을 사회적경제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나는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

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좋은 인력이 되

어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같

은 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교육도 공익적인 일이고 나중에 10
년 20년이 지나고서는 이쪽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쪽 분야에 발을 담궜냐라고 물어보

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동아리를 하면서 차별화된 경험들이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김원*: 마트업계가 침체기인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온 이유

가 있는데 진지한 고민에서 마트를 선택한 건데, 그룹 이미지

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마트라는 게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생

각한다. 생필품을 저렴하게 질 높게 고객에게 공급하는 일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센이라는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고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동아리가 꼭 사회적경제로 

진출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공무원이 되든 대기업을 가든 

NGO를 가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많이 해

보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며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

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인식을 갖고 어느 위

치에 가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섹터로 진출하지 않는가고 

생각하는가?

김지*: 대학 내에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다. SEN안에서도 

스터디 프로젝트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데, 창업을 한다면 인

큐베이팅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양대처럼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양대는 사회혁신 랩실을 운영하고 있음. 프로젝트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고 인큐베이팅 진행을 도우면서 임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가 나

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준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교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분야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곳이다. 현재의 시

스템으로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가?
김지*: 저희 센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창출이 목적은 아니다. 

정부 기업 NGO NPO 사회적 경제 어디로든 나아가더라도 각

자의 위치에서 센에서 배웠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하듯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연계점도 충분히 많고, 투

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연대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4섹터로의 진출이 아니어도, 협동조합의 조합

원이 되는 일이어도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어떻게든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와 본인들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김원*: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스

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친환경활동을 해서 만든 텀플러, 사회적

기업이 만든 텀블러 골라야하면 스타벅스 디자인이 더 나은 

기능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 사회적 경제 제품들의 디자인, 접근성 많이 떨어진다. 

가치소비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달라서인 것 같다. 모험적으로 체험을 해 본다 맘에 

드는 게 있으면 사본다 정도 인 것 같다. 스타벅스보다 예쁘

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실험적으로 빅이슈도 한번 사보고. 
그런 것 같다. 

본인들의 경우 만약 전공이나 융합전공 형태로 사회적 경제 

수업이 개설되면 다른 학생들은 수업을 선택하겠는가?
김주*: 전공으로 선택은 잘 안할 것 같다. 
김원*: SK에서도 사회적기업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

래도 나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김주*: SK 대기업이 유인책이 되긴 할 거다. 학생들의 구미

를 당기게 할 것. 하지만 전공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 같다. 
한  두 과목 정도는 선택할 것 같긴 하다. 

SK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김원*: 사회적기업 투자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김주*: SK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큰손이 됐고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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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보내

서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행복나눔재단에서 온 사람들을 보

면 평생직장에서 이일을 하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구나.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위의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분야로의 진출고민은 경제

적 어려움과 주변의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 경제분야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동아리 경험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미치

는 영향은 공적인 일을 추구하며, 사회경제 가치를 인식하면 

어느 위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사

회적 동아리 경험이 직장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동아리를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진로에 대

한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4.4 추가분석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였

으며, 114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1.2% 여자가 58.8%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 36.8%, 4학년 36%, 3학년 19.3%, 1학년 7.9% 
순으로 나타났다.

4.4.1 사회적 기업 관심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회

적 약자를 돕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M=6.105)’, ‘사회적 기

업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M=5.500)’,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들간의 서로 협동, 격려, 배려, 지지를 한다고 생각한다

(M=4.956)’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M=4.956)’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이 공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4.4.2.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향후에는 사

회적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M=6.105)’, ‘사회적 기업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M=5.553)’, ‘일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인건비 보조금을 받

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M=5.4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

이 질적성장과 고객 맞춤 서비스에 치충해야 할 것이며 제도

적 악용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사회적 기업의 미래

항                   목 N Mean

1. 미래에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여 영리기업과 동등
한 위치에서 경쟁할 것이다.

114 4.974

2. 향후에 영리기업도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114 5.421

3.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 영리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며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비슷해 질 것이다.

114 4.877

4. 사회적 기업은 사람에게 비타민이 중요한 것처럼 미
래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114 5.193

5. 사회적 기업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맞
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14 5.553

6.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존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14 4.535

7. 일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114 5.465

8.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114 6.105

4.4.3.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은 ‘학내 홍

보활동을 접하고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서(M=5.597)’, ‘나
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M=5.123)’,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으로 기업이해도가 높아졌다(M=5.044)’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영역을 쌓고 싶

은 이유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항                   목 N Mean

1.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114 5.500

2.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목적이다. 114 3.360

3. 사회적 기업의 재정지원 혜택은 당연하다. 114 4.386

4. 사회적 기업은 적자를 낼 수도 있다. 114 4.930

5.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업이다. 114 4.325

6.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114 6.105

7. 사회적 기업은 소규모로 운영된다. 114 3.447

8. 사회적 기업은 수평적 구조이다. 114 4.061

9.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는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114 4.105

10.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들간의 서로 협동, 격려, 배려,
지지를 한다고 생각한다.

114 4.956

11.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114 4.614

12.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114 4.754

13.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
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

114 4.956

14.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존재이유는 취약계층에 일자
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14 4.351

15.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역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렵다.

114 3.351

16. 취약계층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114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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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

항                   목 N Mean

1.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114 3.447

2.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 114 2.632

3. 학내 홍보활동을 접하고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서 114 5.597

4.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114 5.123

5. 학교의 공간과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114 2.904

6. 창업을 위한 자발적 관심 114 4.737

7.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4 3.307

8. 학내 인맥형성을 위해 114 4.368

9.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114 3.947

10.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으로 기업이해도가 높아졌다. 114 5.044

11. 사회적 기업 동아리 경력은 도움이 된다. 114 4.904

12. 동아리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고 싶다. 114 3.912

13. 사회적 기업 동아리 멤버가 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된다. 114 4.132

14.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114 4.342

4.4.4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은 ‘사
회적 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

이 올까봐 불안하다(M=4.702)’, ‘사회적 기업은 체계적으로 업

무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 같아 불

안하다(M=4.123)’, ‘사회적 기업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연봉으

로 보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M=3.974)’, ‘내 출신 대학 정도 

수준이면 사회적 기업에 가기에는 아깝다(M=3.684)’순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의 연봉과 미래모습이 

진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

항                   목 N Mean

1.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능력이 부족한 인재로 낙
인찍히는 느낌이 들 것 같다.

114 2.605

2.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사회에서 내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것 같다.

114 3.158

3. 사회적 기업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연봉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114 3.974

4. 사회적 기업은 직원 복지가 안 좋을 것 같다. 114 3.228

5.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향후 경력 개발에 불리할 
것 같다.

114 3.123

6. 사회적 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불안하다.

114 4.702

7. 사회적 기업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 같아 불안하다.

114 4.123

8.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다시 대기업 입사 준비를 
계속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14 3.614

9.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4 3.281

10.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다.

114 2.561

11.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부모님과 가족들의 인정
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4 3.193

12. 내 출신 대학 정도 수준이면 사회적 기업에 가기
에는 아깝다.

114 3.684

Ⅴ. 결론

본 연구는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

적 경제 대한 인식을 질적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

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5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오리

엔테이션 진행 후 포토보이스 3회가 진행되었으며, 1회부터 3
회까지 매 회 주제는 이전 회기 종료 전에 참여자들이 회의

를 통하여 정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서 사용될 포토보이스 기법에 대해 소개가 진행되었고, 포토

보이스 1회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 2회는 ‘나에게 

SEN이란’, 그리고 3회는 ‘나의 향후 진로’라는 주제로 진행되

었다. SEN 활동을 한 대학생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경

제의 의미, SEN 동아리 활동의 의미, 향후 진로에 대한 내용

과 연구를 통해 표현된 사진의 일부를 그대로 정리하여 실었

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일상

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였고, 사진의 

제목을 정하고, 사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경제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 대하여 사회의 ‘다양성’, ‘배려’, ‘협동’, ‘협력’, 
‘도움’, ‘이해상충’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화 하였다. 이는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

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 등이 중요하다

고 주장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efourny & Develtere, 1999; 
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또한 참여 대학생들이 이해상충

을 의미화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를 선의 이미지로 보는 

반면에 진로에 있어서는 고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SEN에 대하여 ‘즐거움’, ‘행복’, 

‘희망’, ‘공동체’, ‘소속감’, ‘애증’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화 

하였다. 이는 SEN 활동을 하는 참여 대학생은 사회문제에 대

한 이해와 공감, 소셜비지니스 분야의 폭 넓은 스터디를 토대

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

른 일반 학생들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증을 의미화 하였는데 

이는 SEN 동아리 활동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하여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

화 하였다. 참여 대학생의 막막함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

타낸 것으로 파악되며,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상

당히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서는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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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공에 대한 진로

는 대부분 함께하는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

제 조직에 대한 진로를 선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

펴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정서·성격적인 요

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즉 월급

을 우선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로 기피를 유발하는 정서·성격적인 요인의 소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차원이다. 이는 사회인지이론의 진

로선택을 설명하는 선택모형에 성격 등의 개인적 배경과 더

불어 사회·맥락적인 배경이 결과 기대 및 진로 목표 선택에 

함께 관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Lent et al., 
1994).
추가분석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이 공익과 사회적 취

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이 질적성장

과 고객 맞춤 서비스에 치충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 악용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

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영역을 쌓고 싶은 이유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진

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의 연봉과 미래모습

이 진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 대학생의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도 사회적 경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 기피요

인으로 주변의 인식과 대기업과의 월급 차이를 언급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한 자부심

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심리적 보상

을 해 줄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관련 강좌 개설 확대와 사회적 경제 전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포토보이

스 활동을 통해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경제 대한 

열정과 지식 그리고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대학 내에 사회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전문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출함으

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정당성은 해당 조직이 사회적으로 동의

된 규칙, 규범, 기준, 실행 방식 등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이다(Aldrich & Fiol, 1994; 김주희 

외, (2014)).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하

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정당성이 높아질 때 대학생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로가 활발해 질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 충고, 사회적 비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시각과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조영복 외, 2108).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경제, SEN 활동, 공공에 

대한 향후 진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학습한 대학생들이 사

회적 경제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

며 사회경제 미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낙관적이라는 것을 개

인 참여적 실행연구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처

음으로 표현해 보고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인원이 5명으로 매우 소수이며, 대상자들이 사회적 경제

를 학습한 이력이 있어 그와 대비되는 일반대학생도 포함되

었으면 좀 더 폭넓은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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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Youth Career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Social

Economic Perception of Young People: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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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llege students perceive social economics as a young 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ee times at 
intervals of two weeks with five college students who are engaged in SEN club activities in Seoul,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participatory practice research technique called Photovoic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Participants in the main topic of social economy were selected by the participants as ‘Social economy is’, ‘SEN for me’ and ‘My future career’.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students of the study group have taken pictures of the social economy in terms 
of ‘diversity’, ‘consid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help’ and ‘conflict of interest’. Second,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semantics 
mean the pictures taken with ‘enjoyment’, ‘happiness’, ‘hope’, ‘community’, ‘sense of belonging’ and ‘affection’. Third,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ve taken the meaning of the pictures taken in the future, such as ‘clumsiness’, ‘what they want to do’, ‘career towards the 
public’. Finally, in-depth interviews on the career paths of graduates reveal that it is not easy to advance into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practical guidelines where the curriculums needed for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graduate 
schools by suggesting consistency for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urriculum design. It was reflected the survey result from the 
graduate students taking the entrepreneurship subjects.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curriculum of 
Entrepreneurial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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